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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이서 —
런던의 부름
오버워치�해체�후�수년이�흐르고, 세상에는�불의가�횡행하며�자기�잇속만�챙기려는�세력들이 
판을�칩니다. 지각력과�지능을�갖춘�옴닉이라는�로봇들은�옴닉�사태�후로�수십�년이�지나도록 
여전히�고군분투하며, 차별의�종식과�평등을�요구하고�있습니다. 세상에는�다시�영웅들이 
필요합니다. 그리고�영웅은�흔히�뜻밖의�장소에서�나타나죠. 

전�오버워치�요원�트레이서는�음악에�대한�사랑을�공유하는�옴닉인�이기와�친구가�되었습니다. 
이기는�혹독한�환경에서�살아남기�위해�런던�옴닉�대부분이�고군분투하며�거주하는�지하 
세계에서�살았습니다. 이기의�집을�방문한�후, 트레이서는�지하�세계�전력의�원천인�그리드의 
수리를�돕기로�약속했습니다. 하지만�그로�인해�그녀는�인간을�믿지�않는�케이스와�그의 
부하들의�주목을�받게�되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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몬다타의�암살�이후�런던의�옴닉들은�슬픔, 분노, 두려움, 절망과 
마주하게�됩니다. 트레이서가�시간�가속기를�수리하기�위해 
노력하는�동안�케이스는�지하�세계의�옴닉들을�모읍니다. 그는 
몬다타가�주장하던�평화는�끝났다고�선언합니다. 전쟁의�때가 
되었습니다. 

다음�편:



몬다타의�암살�이후�런던의�옴닉들은�슬픔, 분노, 두려움, 절망과 
마주하게�됩니다. 트레이서가�시간�가속기를�수리하기�위해 
노력하는�동안�케이스는�지하�세계의�옴닉들을�모읍니다. 그는 
몬다타가�주장하던�평화는�끝났다고�선언합니다. 전쟁의�때가 
되었습니다. 

다음�편:


